
‘때문’의 문법화 연구

고 동 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이 글은 ‘때문’이 겪는 문법화의 양상에 대해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문헌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때

문’의 문법화 양상을 기술하고, 문헌 출현 이전 시기의 문법화에 대해 가설을 세우는 식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때문’은 먼저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점차 명사구나 명사절과만 결합하는 방향으로 문법화가 일어났다. 《표

준국어대사전》 등 주요 사전의 기술에 따르면 ‘때문’은 아직 연결어미 ‘-ㄴ’을 보문소로 취할 수 있다고 한다. ‘때

문’이 처음 등장한 19세기 말에는 흔한 구성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어 사용자는 거의 명사나 대명사, ‘-기’만을

선행 요소로 사용한다. 사실상 명사적인 요소들과만 결합하게 되면서 선행 결합 요소의 측면에서는 조사와 가까워

졌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Korean Grammar in Use》,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등을 살

펴보면, 모두 ‘N 때문에’와 ‘A/V기 때문에’를 굳어진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으로, 때문이-’ 등의 형식에서

도 비슷하게 명사구나 ‘-기’를 통해 나타난 명사절과만 결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형식 측면에서 문법화가 진행되어 온 ‘때문’은 그 의미 면에서도 확장을 겪었다. 현재는 [이유]까지 나타

낼 수 있는 ‘때문’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원인]만을 나타낼 수 있었다. 흔히 [원인]과 [이유]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엄밀히 구분하면 [원인]과 [이유]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원인]은 시간상의 선후 관계를 포

함하는 인과 관계이다. 원인이 되는 사태가 먼저 발생한 후에, 이를 토대로 결과가 나타난다. 반면 [이유]는 시간

상의 선후 관계가 아니라 논리적인 인과 관계를 나타낸다. 어떤 사태가 일어난 근거, 곧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문/​문’은 시간의 선후 관계가 포함되는 인과 관계, 즉 [원인]만을 나타낼

수 있었다. 따라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을 표시하는 서상법(irrealis) 표지 ‘-ㄹ’은 결합할 수 없었고, 서실법

(realis)의 ‘-ㄴ’만을 결합할 수 있었다. 항상 [원인], 곧 ‘때문’에 후행하는 사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거에 일어난

일만을 나타냈기에, 별도의 시제 표지 ‘-았/었-’, ‘-ㄹ 것이-’와 같은 요소들도 결합할 수 없었다. 그러던 것이 ‘때

문’이 [이유]를 나타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의미가 확장되었고, 동시에 형식 면에서 ‘-ㄴ’의 결합이 불가능해지는 문

법화를 겪었다. 이에 지금의 보문소 ‘-기’는 ‘-았/었-’, ‘-ㄹ 것이-’를 취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때문’이 19세기 말 이래로 겪은 문법화 양상은 문헌 자료를 통해 그 면모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한불자뎐(1880)》에서 갑자기 ‘​문’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어디에서 기원했는지 알기 어렵다. 본고에서도

그 기원에 대해서 확언을 내리기는 어렵고, 크게 세 가지 가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하나는 석독 구결의 ‘(​
로)’와 중세 국어의 ‘​로’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다. ‘​로’는 ‘까닭에, 때문에’ 정도로 풀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

미상의 유사성이 있다. 하지만 ‘​로’는 이미 후기 중세국어 시기부터 선행 요소가 ‘이런, 그런’ 등으로 제한되면서,

점차 소멸해가는 길을 걷고 있었다. ‘​로’에서 ‘때문’으로 발달해가는 중간 형태도 전혀 찾을 수 없다.

다음 가설은 일본어 ‘為に(tameni)’를 차용하면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다. 의미상의 유사성도 있고, 이전에는 보

이지 않던 용례가 19세기 말이라는 시기부터 갑작스럽게 늘어난 점 등을 근거로 들 수 있다. 하지만 ‘為に

(tameni)’는 범언어적으로도 확인되는 [목적]-[이유]-[원인]로 이어지는 의미 영역의 확장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건너뛰고 [원인]부터 차용된 뒤 [이유]로 확장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무리수가 따른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되는 가설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때’와의 연관성이다. ‘때’를

통해 어떤 시간을 배경 정보로 제시하는 용법은 시간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로부터 자연스럽게 시간

의 선후 관계를 포함하는 인과 관계의 의미가 유추된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계사(생략됨)와 연결어미가 결합

한 ‘​면’, ‘​매’ 등의 구성이 구어에서 널리 쓰이다 재분석을 거쳐 ‘​문’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

다. 문헌 및 방언에서 근거 자료를 더 찾아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나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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